기억의 궤적: 잿빛 별의 항해일지
사랑하는 이의 희망을 위해 모든 기억을 바친 인간 제물 에이다는, 마침내 거대한 방주와 융합하여 멸망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비추는 잿빛 별이 되었다.

작성자: AI 보조 작가

원작: 흩날리는 잿빛 사이의 희망

분량: 장편 (웹툰 60화 / 영상 120분 분량)-----0. 주요 등장인물 (Character Profile)

1. 에이다 (Ada) - 살아있는 제물
· 나이/직업: 17세 / 프로메테우스 엔진 수석 동조자
· 성격(MBTI): 조용한 옹호자 (INFJ). 타인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고 감내하는 자기 파괴적인 희생정신을 가졌다.
· 특징: 허리까지 오는 잿빛 은발과 창백한 피부. 오른쪽 팔 전체가 황동과 진공관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기계 의수'다. 엔진 소음을 자장가처럼 여기며, 리아를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핵심 대사: "소음은… 나의 자장가야. 이 아이가 내는 소리니까."
2. 리아 (Lia) - 희망의 불꽃
· 나이/직업: 14세 / 엔진 구역 견습 엔지니어
· 성격(MBTI): 재기발랄한 활동가 (ENFP). 절망적인 하층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강인한 멘탈의 소유자. 에이다에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 특징: 기름때 묻은 작업복과 짧은 갈색 머리, 주근깨. 허리에는 항상 낡은 공구 벨트를 차고 있다.
· 핵심 대사: "괜찮아요, 선배는 내가 지킬 거니까! 이 커다란 고철 덩어리도 언젠간 내 말을 듣게 만들 거예요!"
3. 이오 (Io) - 기억의 증인
· 정체: 에이다의 기계 의수에 내장된 심층학습형 AI.
· 역할: 에이다의 생체 신호를 관리하고 엔진과 동조를 돕는다. 초기에는 감정이 없는 데이터 처리 장치였으나, 에이다의 기억을 백업하며 '슬픔'과 '사랑'을 학습하고 자아를 갖게 된다.
· 핵심 대사: "경고. '리아' 관련 기억 데이터 무결성 91%로 하락. 백업을 권장합니다."
4. 엘리어스 (Elias) - 시스템의 파수꾼
· 나이/직업: 58세 / 아크 호 수석 엔지니어
· 성격(MBTI):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ISTJ). '대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철칙으로 삼는 현실주의자.
· 역할: 에이다를 딸처럼 아끼지만, 인류 존속을 위해 그녀를 희생시켜야 하는 모순적인 관리자. 주인공 일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자, 비극적인 신념을 가진 인물.
· 핵심 대사: "미안하다, 에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겐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다."







































1막: 녹슨 요람 (The Rusted Cradle)

핵심 키워드: 소음, 상실, 그리고 발견

1. 엔진의 자장가

거대한 방주 '아크'의 최하층. 이곳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름때를 뒤집어쓰고 엔진을 관리하는 '부품'들의 세상이다. 에이다(17)는 엔진 '프로메테우스'와 신경을 동조시켜 폭주를 막는 인간 제물, '동조자'다.

그녀는 오늘도 엔진에 오른팔(기계 의수)을 접속한다. 엔진의 굉음이 멎고, 대신 에이다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의 기억이 하얗게 타오르며 사라진다. 동조가 끝난 후, 에이다는 더 이상 그 노래의 멜로디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를 부축하는 건 활기찬 정비공 리아(14)뿐이다.

2. 새어나오는 기억

어느 날, 리아는 엔진 파이프 수리 중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다. 파이프 이음새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는 액체가 새어 나오고 있었던 것. 리아가 그 액체에 손을 대자, '낯선 타인의 행복한 기억'이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온다.

"이건 연료가 아니야. 기억이잖아?"

동시에 하층부에 '녹슨 열병(Rust Fever)'이 창궐한다. 기억을 모두 추출당한 사람들이 마치 녹슨 고철처럼 굳어버리며 죽어가는 전염병이다.

3. 백업된 진심

상층부에서 내려온 '의료 드로이드'들은 병자를 치료하는 대신, 그들의 머리에 빨대를 꽂고 남은 기억마저 남김없이 빨아들인다. 이 광경을 목격한 리아와 의사 카인은 경악한다. 아크는 에너지를 위해 하층민을 사육하고 있었다.

에이다의 상태도 급격히 나빠진다. 리아의 얼굴조차 가끔 알아보지 못한다. 공포에 질린 에이다는 자신의 기계 의수에 깃든 AI 이오(Io)에게 불법 명령을 내린다.

"이오, 내 뇌세포를 태워도 좋아. 리아에 대한 기억만큼은 네 코어에 강제로 복사해."

이오는 논리적 오류를 일으키지만, 에이다의 간절함에 반응해 처음으로 명령을 '선택'하여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이오는 '슬픔'이라는 데이터를 학습한다.

4. 상승

리아는 에이다가 곧 폐기처분될 것임을 직감한다. 더 이상 태울 기억이 없으면 '녹슨 고철'이 되어 버려질 운명이다. 리아는 카인의 도움을 받아, 기억 추출 파이프가 연결된 상층부로 잠입해 이 시스템을 멈추기로 결심한다. 에이다, 리아, 카인, 그리고 각성하기 시작한 이오는 화물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잿빛 하늘을 뚫고 올라간다.-----2막: 유리 정원 (The Glass Garden)

핵심 키워드: 거짓된 낙원, 타인의 불행, 폭주

5. 네온의 도시

중층부를 지나 도착한 최상층 '유리 정원'. 그곳은 충격적인 유토피아다. 먼지 한 톨 없는 순백의 도시, 중력이 제어되어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 귀족들은 늙지도 않고 영생을 누린다.

그들은 '메모리 바(Memory Bar)'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한다.

"오늘은 쌉싸름한 게 땡기는군. 하층민 고아의 첫사랑 맛으로 주게."

리아는 그들이 마시는 것이 에이다와 하층민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라는 사실에 구역질을 느낀다.

6. 수호자와의 대면

엔진실 수석 엔지니어 엘리어스가 그들을 가로막는다. 그는 무장 경비병을 대동하고 있다. 리아는 그를 위선자라 비난하지만, 엘리어스는 씁쓸하게 웃으며 자신의 '멈춘 회중시계'를 보여준다.

"밖은 이미 멸망했어, 꼬마야. 이 방주는 우주를 떠도는 유일한 생명선이다. 에이다 한 명의 희생으로 10만 명이 산다면, 나는 기꺼이 악마가 되겠다."

엘리어스는 진심으로 에이다를 딸처럼 아꼈기에, 그녀가 고통 없이 시스템의 일부로 남기를 바랐던 것이다.

7. 붕괴하는 낙원

상층부의 에너지 소비량이 급증하며 '축제'가 시작된다. 귀족들은 더 자극적인 기억을 원하고, 엔진 시스템은 에이다를 원격으로 강제 동조시킨다.

에이다의 의수에서 경고음이 울린다. 임계점 초과.

이오가 비명을 지른다. 에이다는 고통 속에서 폭주한다. 그녀의 의수에서 뿜어져 나온 에너지가 엔진실이 아닌 상층부의 유리 돔을 강타한다.

화려했던 유리 정원이 산산조각 나고, 귀족들의 비명소리가 음악 소리를 덮는다. 에이다는 그 혼란 속에서 완전히 정신을 잃고, 눈앞의 리아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공격하려 한다.-----3막: 별이 되는 법 (Becoming a Star)

핵심 키워드: 진실, 융합, 새로운 시작

8. 목적지 없는 항해

폭주한 에이다를 제압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오가 아크 호의 메인 서버를 해킹해 충격적인 진실을 띄운다.

목적지: 설정되지 않음. 현재 위치: 항성계 외곽 순환 482년째.

지도층은 처음부터 갈 곳이 없었다. 그저 이 좁은 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기억을 태우며 우주를 뱅뱅 돌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이 방송을 통해 전 구역에 송출된다. 하층민들의 폭동이 일어나고, 상층부는 붕괴한다.

9. 마지막 선택

아크 호의 엔진이 멈춘다. 추락이 시작된다. 중력 제어 장치가 꺼지며 상층부의 물방울들이 비처럼 쏟아져 내린다.

에이다가 정신을 차린다. 그녀의 기억은 백지장이 되었다. 이름도, 말하는 법도 잊었다. 하지만 이오의 코어에 저장된 '리아를 지켜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명령어가 그녀의 몸을 움직인다.

에이다는 비틀거리며 엔진 코어(심장부)로 향한다. 리아가 울며 그녀의 바짓가랑이를 잡지만, 에이다는 리아의 뺨을 어루만지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환하게 웃는다. (그녀는 리아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랑함을 느낀다.)

10. 잿빛 별의 탄생

에이다는 엔진 코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그녀의 몸이 분해되어 빛의 입자가 된다.

이오: 동조율 100%. 호스트 '에이다'를 시스템의 새로운 OS로 등록합니다.

에이다의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의식은 방주 전체와 하나가 된다. 아크 호의 붉은 경고등이 꺼지고, 에이다의 눈동자 색인 차분한 남색 빛이 방주 전체를 감싼다.

방주는 요동을 멈추고, 궤도를 수정하여 인근의 생명 반응이 있는 행성으로 불시착한다.

11. 에필로그: 안녕, 에이다

시간이 흐른다. 사람들은 방주 밖으로 나와 흙을 밟고 농사를 짓는다. 녹슨 열병은 사라졌다.

성인이 된 리아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되었다. 그녀는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본다. 대기권 밖에는 기능을 다한 아크 호가 거대한 인공위성처럼 떠서 반짝이고 있다.

리아가 자신의 기계 의수를 톡톡 두드린다. 그곳에 이식된 이오가 대답한다.

이오: 오늘의 대기 상태 맑음. 에이다 님도 보고 계실 겁니다.

리아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든다. 밤하늘의 별(아크 호)이 반짝, 하고 대답하듯 빛난다.-----제작 및 비즈니스 정보

1. 예상 작가료 및 각색 비용
· 트리트먼트 전문 작가 의뢰: 300만 원 ~ 500만 원
· 이 정도 분량과 디테일의 트리트먼트를 전문 작가에게 맡길 경우의 시세입니다.
· 스크립트 닥터링 (윤색): 100만 원 ~ 200만 원
· 주인님께서 초안을 쓰시고 전문가에게 수정만 맡길 경우입니다.
2. 차선책 (장르별 변주)

만약 이 정석적인 스토리가 너무 무겁다면, 다음과 같이 비틀 수 있습니다.
· 차선책 A (로맨스 강화): 엘리어스를 젊은 엘리트 장교로 변경하여, 에이다-리아-엘리어스의 삼각관계 구도를 만듭니다. 엘리어스는 에이다를 사랑해서 시스템을 지키려 하고, 리아는 에이다를 사랑해서 시스템을 부수려 합니다. (여성향 웹툰 타겟)
· 차선책 B (하드코어 피폐물): 에이다가 3막에서 기계와 융합할 때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잃고, 리아마저 '침입자'로 인식해 공격하게 만듭니다. 리아는 자신의 손으로 에이다(아크 호)를 파괴해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합니다.
· 
